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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볼 피플｜남자농구대표팀 월드컵 본선행 지휘한 김상식 감독

소방수로 투입됐지만 차분한 리더십으로 성과를 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지난 2일 요르단전 승리로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본선 진출 티켓을 확정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직후 허재 감독이 사
임하며 급히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이 만든 성과다. 뉴시스

김상식 감독? ▲생년월일=1968년 3월 14일 ▲출신교=양정고∼고려대 ▲프로선수 경력=나산 플라망스(1997∼1998), 안양 SBS(1998∼2003) ▲지도자 경력=안양 SBS 코치-감독대행(2005∼2007), 대구
오리온 코치-감독대행(2007∼2008), 대구 오리온 감독(2008∼2009), 남자농구대표팀 코치(2011), 서울 삼성 코치-감독대행(2012∼2014), 남자농구대표팀 코치-감독대행-감독(2016∼현재)

많은 주목을 못 받았지만 남자농구대표
팀은 지난 2일 펼쳐진 2019 국제농구연맹
(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2
라운드 요르단과의 경기를 승리해 본선 진
출 티켓을 확보했다. 내년 2월 예선 월드
컵 예선 2라운드 5·6차전이 예정돼 있지만
최소 조 3위를 확보해 일찌감치 본선 진출
을 결정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
게임 직후 허재(53) 감독이 사임하면서 대
표팀 지휘봉을 이어받은 김상식(50) 감독
에게 대표팀과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다.

김 감독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눈길을 끌
었다. 경기를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질
책보다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팀
을 지휘하면서 역전승으로 연결하는 모습
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9월 감독대
행으로 치른 2경기를 포함해 대표팀 사령
탑으로 펼친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지도
력을 과시했다. 김 감독은 “코치 시절까지
포함해 오랜 기간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
어, 내가 뭘 원하는지 선수들이 너무 잘 안
다. 잘 안 되는 1∼2가지만 얘기하면 선수
들이 그 이상을 해준다. 큰 소리가 필요 없
다”라며 웃었다. 이어 “내가 프로팀을 지도
하고 있다면 달랐을 수도 있다. 선수의 성
향에 따라 때로는 강한 질책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하지만 여기는 대표팀이다. 최
고의 선수들이 모였다. 내가 말하기 이전
에선수들이먼저움직여주기도한다”고 덧
붙였다.

‘김상식 호’에 대한 외부 평가는 긍적적
이다. 김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다.
귀화선수 라건아(현대모비스)에게 집중됐
던 공격전술은 분산되고 있다. 스피드도
한층 좋아졌다.

김 감독은 “볼의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
가기 위해 그런 방법을 활용했는데 결과가
좋다보니 더 좋게 봐주는 것 같다. 최근 국
내에서 치른 2경기는 이전과 달리 라건아
를 포스트에 넣고 경기도 했다. 무작정 포
스트를 고집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줬던 게 경기 후반에 잘 먹

혀들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과
한 평가에 손사래를 쳤다.

감독의 매우 신중한 성향은 대표팀 전체
색깔을 바꾸고 있다. 김 감독은 꼼꼼하게
하나, 하나를 살폈다. 대표팀 선수들의 경
기력을 점검하기 위해 KBL 경기장을 꾸준
하게 방문했고, 필요하면 선수에게 직접
전화해 몸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다. 대표
팀 감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렇지 않았던 대표팀 지도자들도 있어 호평
을 들었다. 또한 경기 준비도 철저하게 했
다. 지난달 29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예선

3차전의 경우 본선 진출에 분수령이 될 중
요한 경기였다. 김 감독은 레바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9월 경기
를 마치고 약 2달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
다. 시간이 많으니 생각이 더 많아졌다. 구
상했던 걸 지우고, 다시 만들고를 반복했
다.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단순
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바꾼 게 더 나았다.
내년 2월에도 월드컵 예선 5·6차전이 예정
돼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되 전술적인 부
분 등은 단순하게 가져가려 한다”라며 미
소를 보였다.

하지만 꼼꼼함은 버릴 수가 없었다. 최
근 휴식 중인 감독은 조만간 KBL 경기장
을 다시 찾아다니며 선수들을 점검할 계획
이다. 내년 2월에는 기존 대표팀 선수들이
아닌 젊은 선수들을 발탁해 대표팀 선수층
을 두텁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또
한 구상이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아
니다. 월드컵 예선 성적이 본선 조 추첨 시
드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얘
기가 나와서다. 이럴 경우 원정으로 치러
야 하는 월드컵 예선 5·6차전을 모두 승리
해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FIBA
는 월드컵 본선 조 추첨 시드배정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감독은 “선수들을 두루 살피면서 2월 경기
를 준비하려 한다. KBL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들을 불러
들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 시간이 넉넉하니 선수들 풀을 넓게
구성해서 KBL 경기를 보면서 기존 대표팀
선수들과 새롭게 발탁할만한 선수들을 추
려볼 생각이다”라고 대략적인 구상을 얘
기했다.

김 감독에게는 ‘대행 전문’이라는 달갑
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있다. 안양 KGC,
고양 오리온, 서울 삼성 등에서 코치로 생
활하다 감독이 사임하면서 감독대행으로
팀을 지휘한 경력이 많다. 이번 대표팀에
서도 마찬가지다. 허 감독을 보좌하는 코
치로 출발해 감독대행으로 9월 A매치 2경
기를 치렀고, 이후 정식 감독이 됐다. “내
가 타고난 운명인지도 모르겠다”라며 웃
은 김 감독은 “그 덕에 좋은 감독님들 밑에
서 많이 배웠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허 감
독님이 월드컵 예선 1라운드에서 중국과
뉴질랜드를 한 번씩 잡아준 덕분에 본선
진출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
다. 허 감독님을 포함해 코치로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감독들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년 2월까지만 대표팀을 지휘한
다. 사임한 허 감독의 계약기간까지만 대표
팀 지휘봉을 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감
독은 “허 감독님이 사임 직후 팀을 맡을 때
부터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내는 데만 집
중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일단 내년 2월로
예정된 5·6차전을 잘 치를 수 있는 데만 집
중하려고 한다. 당장 앞에 있는 일만 생각
하려 한다”고 월드컵 본선에 대해서는 말
을 아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대행전문?좋은감독님들께많이배웠죠”
감독대행 포함 대표팀서 4경기 전승
라건아 의존도 줄여 빠른 농구 구사

“내년 2월 5·6차전도 반드시 이길것”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가 11일 서울 방이

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18 학
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30 스포츠비전과 학교체육의 방향’이라
는 주제로 학교체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
고,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신나는’ 학교 스포츠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 ▲‘자랑스러운’
학교 스포츠 등 발제 3건, 종합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대학교 이주욱 교
수는 ‘모두를 품은 신나는 학교 스포츠’라
는 제목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
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기 스포츠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
다. ‘함께하는 스포츠’의 발제는 인하대학
교 권민정 교수가 맡아 학교체육 활동을 통
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모델과 전략을
소개했다.

마지막발제자인서울체육중학교오정훈
교감은 ‘자랑스러운’ 학교 스포츠문화를 조
성하기 위해 과정·소통 중심의 스포츠 참
여(공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시스템
구축(도전적), 직업중심의체육진로교육(생
산적)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발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이 이어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학교체육
진흥포럼에서관계자들이다양한의견을공
유함으로써학교체육이나아가야할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신나게, 함께, 자랑스럽게
학교스포츠 발전방안 모색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포럼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기결과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예고

프로농구 <13일>

깳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대한항공 <인천계양> 현대캐피탈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경기예고 <13일>

프로농구 <11일>

프로배구 <12일>

프로배구 <13일>

깳2018-2019 SKT 5GX KBL오리온 <잠실학생> 현대모비스
오후7시30분, IB스포츠KT <부산사직> 삼성
오후7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깳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1 꺜현대모비스 20 17 3 0.850 0 9승2 꺜전자랜드 22 14 8 0.636 4 2승3 꺜KT 20 12 8 0.600 5 2패4 꺜LG 21 11 10 0.524 6.5 1패5 꺜인삼공사 20 10 10 0.500 7 1패6 꺜SK 20 9 11 0.450 8 1승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7 꺜KCC 19 8 11 0.421 8.5 3패8 꺜DB 20 8 12 0.400 9 1패9 꺜오리온 21 8 13 0.381 9.5 2승10 꺜삼성 21 5 16 0.238 12.5 2패

깳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팀순위
1 대한항공 15 11 4 1372 1271 1승2 현대캐피탈 15 12 3 1386 1261 6승3 OK저축은행 15 9 6 1305 1254 1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삼성화재 15 9 6 1404 1408 2승5 우리카드 14 7 7 1238 1257 1패

33
32
27

승점

23
236 KB손해보험 15 4 11 1276 1346 1승147 한국전력 15 0 15 1240 1424 15패4

여자농구 <13일>

깳2018-2019 우리은행 WKBL우리은행 <아산이순신> 신한은행
오후7시, SPOTV2

여자농구 <11일>

깳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1 꺜우리은행 11 9 2 0.818 0 2패
1 꺜KB스타즈 11 9 2 0.818 0 3승
3 꺜삼성생명 11 6 5 0.545 3 3승
4 꺜OK저축은행 11 4 7 0.364 5 1패
5 꺜KEB하나 11 3 8 0.273 6 3패
6 꺜신한은행 11 2 9 0.182 7 1승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순위 팀 블로킹
삼성화재 0.67

KB손해보험 0.62
우리카드 0.60
OK저축은행 0.54

꺜선수
① 지태환

③ 하현용
④ 김시훈
⑤ 박원빈

순위 꺜팀 득점
우리카드 446

삼성화재 392
현대캐피탈 377
대한항공 302

꺜선수
① 아가메즈

③ 타이스
④ 파다르
⑤ 가스파리니

현대캐피탈 0.63② 김재휘OK저축은행 405② 요스바니

세트당블로킹총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꺜현대모비스 14.7
꺜LG 14.1
꺜KCC 13.4
꺜전자랜드 13.2
꺜삼성 13.1

꺜라건아
꺜메이스
꺜브라운
꺜할로웨이
꺜펠프스

①
②
③
④
⑤

꺜전자랜드 5.5
꺜오리온 4.9
꺜DB 4.7
꺜LG 4.3
꺜현대모비스 4.2

꺜박찬희
꺜먼로
꺜포스터
꺜그레이
꺜양동근

①
②
③
④
⑤

꺜LG 28.6
꺜삼성 27.6
꺜DB 24.9
꺜현대모비스24.6
꺜KCC 23.8

꺜메이스
꺜펠프스
꺜포스터
꺜라건아
꺜브라운

①
②
③
④
⑤

선수 팀 리바운드선수 팀 도움선수 팀 득점 평균 리바운드평균 도움평균 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NBA <12일>

순위 패 승 남서지구1 꺜오클라호마 172 꺜덴버 183 꺜포틀랜드 154 꺜미네소타 135 꺜유타 13

북서지구 승 순위 태평양지구
8 1 꺜골든스테이트
9 2 꺜LAC
12 2 꺜LAL
14 4 꺜새크라멘토
15 5 꺜피닉스

패 순위
19 9 1
17 10 2
17 10 3
14 12 4
4 24 5

승 패꺜멤피스 15 11꺜댈러스 14 11꺜샌안토니오 14 14꺜뉴올리언즈 14 15꺜휴스턴 12 14

서부 콘퍼런스

순위 패 승 남동지구1 꺜토론토 222 꺜필라델피아 193 꺜보스턴 164 꺜브루클린 105 꺜뉴욕 8

대서양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7 1 꺜밀워키
9 2 꺜인디애나
10 3 꺜디트로이트
18 4 꺜클리블랜드
20 5 꺜시카고

패 순위
18 8 1
17 10 2
13 12 3
6 21 4
6 22 5

승 패꺜샬럿 13 13꺜올랜도 12 15꺜마이애미 11 15꺜워싱턴 11 16꺜애틀랜타 6 20

깳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꺜하든(휴스턴) 690
② 꺜듀란트(골든스테이트) 807

④ 꺜릴라드(포틀랜드) 742
⑤ 꺜데이비스(뉴올리언즈) 686

30 ① 꺜홀리데이(뉴올리언즈)
28.8 ② 꺜하든(휴스턴)

27.5 ③ 꺜티그(미네소타)
27.4 ⑤ 꺜요키치(덴버)

256 8.8 ①
187 8.1 ②

168 8 ④
205 7.6 ⑤

꺜조던(댈러스) 340 13.6
꺜고버트(유타) 344 12.3

꺜타운스(미네소타) 320 11.9
꺜카펠라(휴스턴) 301 11.6

서부 콘퍼런스

③ 꺜제임스(LAL) 765 28.3 ③ 꺜폴(휴스턴) 168 8 ③ 꺜데이비스(뉴올리언즈) 304 12.2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꺜아데토쿤보(밀워키) 635
② 꺜엠비드(필라델피아) 709

④ 꺜워커(샬럿) 671
⑤ 꺜그리핀(디트로이트) 614

26.5 ① 꺜로우리(토론토)
26.3 ② 꺜월(워싱턴)

25.8 ④ 꺜영(애틀랜타)
25.6 ⑤ 꺜어빙(보스턴)

277 9.9 ①
208 8.3 ②

187 7.2 ④
153 6.4 ⑤

꺜드럼먼드(디트로이트) 387 15.5
꺜화이트사이드(마이애미) 301 13.7

꺜엠비드(필라델피아) 355 13.1
꺜톰슨(클리블랜드) 314 11.6

깳부문별 순위
③ 꺜레너드(토론토) 574 26.1 ③ 꺜시몬스(필라델피아) 213 7.9 ③ 꺜아데토쿤보(밀워키) 318 13.3

동부 콘퍼런스

깳경기결과
휴스턴꺜 111-103 토론토꺜꺜포틀랜드 123-99 꺜LAC

111-86 꺜피닉스샌안토니오꺜

아마추어경기결과 <12일>

꺜배드민턴꺛 뀫2018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
깳U-19 남자 단식 3회전=박현승(한국) 2-0 최기동(한국), 이민섭(한국) 2-0
이강현(한국), 추엔카(태국) 2-1 박관우(한국), 정유민(한국) 2-0 강준수(한
국), 위만 고흐(말레이시아) 2-0 엄모빈(한국), 기동주(한국) 2-0 김태관(한
국), 노민우(한국) 2-1 김오진(한국), 리(일본) 2-0 박영훈(한국), 김성준(한
국) 2-0 아베(일본), 박상용(한국) 2-1 리순양(말레이시아), 야마시타(일본)
2-1 최용범(한국), 강산(한국) 2-1 지트자이푸리(태국), 오민규(한국) 2-0 니
미트포른차이(태국), 김준영(한국) 2-0 이민서(한국), 이나미쓰(일본) 2-0 강
병운(한국), 코크(말레이시아) 2-1 신동현(한국)
깳U-19 여자 단식 2회전=아임마사르드(태국) 2-0 박승아(한국), 나카시즈
(일본) 2-0 김재휘(한국), 린시윤(대만) 2-0 박수희(한국), 박소연(한국) 2-0
야마무라(일본), 우치야마(일본) 2-0 박도영(한국), 윤선주(한국) 2-0 박현민
(한국), 정효리(한국) 2-1 포바논(태국), 치바(일본) 2-0 이윤경(한국), 기무
라(일본) 2-0 배한솔(한국), 정다정(한국) 2-0 채지우(한국), 양유치(대만)
2-0 조혜민(한국), 강지인(한국) 2-1 지영빈(한국), 신승은(한국) 2-0 김은주
(한국), 황은추(대만) 2-0 원채영(한국)

꺜테니스꺛꺛 뀫2018년 한국 실업 테니스 마스터즈대회(강원도양구테니스파크)꺜배드민턴꺛 뀫2018BWF배드민턴월드투어파이널(중국광저우)꺜탁구꺛꺛꺛 뀫2018 ITTF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한국 인천,오후1시)꺜럭비꺛꺛꺛 뀫2018년U-19아시아청소년럭비선수권대회(대만)


